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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0Ton/day급 가스화기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정제공정 잔여물 활용 가스화 특성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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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 디젤 생산과정의 잔여물인 글리세린은 다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

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처리 되는 상황이다. 
 그러나 글리세린은 고온에서 가스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소와 일산화탄소등을 포함하는 합

성가스를 생성하여 고부가가치 생성물로 사용 가능하다. 
 가스화 기술은 고체나 액체형태의 원료물질을 산소, 스팀등 산화제를 이용하여 고온,고압에소

가스화 반응을 거쳐 합성가스를 제조 하며, 이때 생성된 합성가스는 후단공정에 따라 IGCC,

CTL, SNG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. 또한 반응 공정이 가압상태

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 내에서 분진, NOx, SOx 등 환경오염 유발물질의 제거가 가능하

여 저등급 원료를 사용한 에너지화가 가능한 기술이다.  
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디젤 정제 단계에서 발생되는 낮은 등급의 글리세린을 한국에너지기술

연구원에서 보유중인 10.0Ton/day 분류층 가스화기에 공급하여 가스화 특성 실험을 실시하

였다. 사용된 글리세린은 발열량 4,530kcal/kg 정도 수준으로 습식 분류층 가스화에 사용되는

연료형태인 석탄슬러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, Ash성분은 거의 없는 특성을 나타내

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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